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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할 대상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최재형 전 원장입니다>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 청

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지난 30일 불구속 기

소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우리정부 국정과제였습니다. 

행정부 국정과제를 법정에서 공방하자는 것입니다. 검찰 기소 자체가 삼권

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검찰기소가 정당하다면, 앞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에 앞서 검사와 

판사에게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기소할 대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8일 

사퇴하면서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대통령 선거 출마나 입당 등

으로 이어진다면 개인의 정계진출을 위해 월성1호기를 감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특정 보수언론들이 감사원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로 실시간 단독보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지한 국정과제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

하십시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부터 철저

히 수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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